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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피로, 성격특성, 학습전략과 학업성취도와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생 중인 1, 2, 3, 4학년 총 146명이었다. 연구도구는 피로, NEO 

간편형 성격검사, 학습전략 검사이며, 학업성취도는 학기말 평점평균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료는 t-test, 

Pearson의 r, 그리고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피로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

었으며,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높았다. 그러나 성격특성과 학습전략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학년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저학년의 경우, 성격특성 중 신경증, 외향성이, 

학습전략 중 시연전략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고학년의 경우, 성격특성 중 성실성과 외향성이 영향을 미쳤

으며, 학습전략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의학교육과정의 개선과 학년에 따른 차별화된 학생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중심어 :∣피로∣성격특성∣학습전략∣학업성취도∣의과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fatigue, personality, learning 

strategies, and academic achievement of medical students. 146 students from year 1 to year 4 at 

one medical school participated in this study. Students completed the fatigue, Big Five personality 

traits(Neuroticism, Extraversion, Openness,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learning, 

strategies.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tudents measured by GPA.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student’s fatigue differed by grade, and the 

students of low grade  had higher scores than high grade. But personality traits and learning 

strategi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grade. The factors that a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differ by grade. In low grade, neuroticism, extraversion, and rehearsal affecte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n high grade, conscientiousness and extraversion had an effect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tudents. These results could guide the design of medical 

education improvement, and be useful in developing a supporting program for med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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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학업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

요한 가치를 두는 영역 중 하나이며, 높은 지적 능력을 

지녔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예

외는 아니다[1][2]. 그 중에서도 의과대학생(이하 의대

생)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생(이하 의전원생)들은 방대한 

학습량, 잦은 시험, 과도한 경쟁적 분위기, 유급 등의 의

학교육환경으로 인해 학업성취도에 관심도 많고, 학업 

스트레스 또한 높다[3][4]. 따라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의학교육 분야에서 학업성취도는 중요한 관심 주제이

다. 이러한 연구들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학업성취

도와 관련된 변인을 밝힘으로써, 의대생들의 학업성취

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

요성을 역설하는 것이었다[5-7].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양하다. 의대

생들은 과도한 학업량과 잦은 시험으로 학습시간이 부

족하며, 이로 인해 수면부족이나 만성적 피로를 호소하

기도 한다[8]. 피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중되기도 한

다[9]. 피로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흔하게 경험하는 것

이지만, 피로의 누적이 학업성취나 수행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10], 이를 파악하고 적절한 중재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피로와 학업성취도의 관련성을 연구한 자료가 부족하

다.

피로뿐만 아니라 성격도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

는 대표적인 개인적 변인 중 하나이다. 의대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흥미, 자기효능감, 성취목표 등의 학

습동기 요인[7][11], 우울, 소진, 완벽주의 등 심리 정서

적 요인[12], 성격, 학습양식 등이 학업성취도나 학업수

행과 관련된 요인으로 연구되었다[5-7][13][14]. 이 중 

성격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다

루어졌다. 하지만 의대생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로 국내에서는 MBTI[5], TCI(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4][7], CPI(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15] 등의 도구를 주로 사용하여 왔다. 반면, 

Big Five 성격특성에 기초한 NEO 성격특성 검사가 개

인차를 설명해 주는 가장 보편적인 성격검사도구로 널

리 알려지면서[16], 외국의 경우 의학교육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13][17]. 하지만 국내에서 의대생을 대상

으로 5요인 성격특성을 활용한 연구는 많지 않다[6]. 또

한 성격은 피로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9][18], 두 변

인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성격과 관련성을 가지면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 중 하나가 학습전략이다[2][19]. 학습전략은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 습득, 

저장하였다가 필요시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학습방법이

라 할 수 있다[20]. 우수한 학업능력을 지닌 학생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학습전략을 터득하지 못하면 학업에

서 뒤쳐지게 된다. 국내에서 의대생 또는 의전원생을 

대상으로 학습전략에 대한 연구는 일부 발표된 바 있지

만, 학업성취도의 관련성 연구는 그 대상이 1학년에 국

한된다[21]. 또한 학습전략보다는 학습양식과 학업성취

도와의 관련성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14][22], 

그 대상 또한 일개 학년으로 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학

습전략에 대한 인식 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적절한 

학습전략을 터득해 간다고 한다[3]. 학습전략은 워크숍

이나 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2], 학업성취

도와 학습전략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

업성취도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자기조절이 필요한 학습전략은 집중력을 떨어

뜨리는 피로와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23]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피로, 성격, 학습전략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지만,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

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24][25]. 또한 피로, 성

격, 학습전략을 각각 다루거나 그 대상이 특정 학년에 

국한되어 있어,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피로, 성격, 학습

전략을 함께 다룬 연구는 미흡하다. 

일반적으로 의학교육은 1, 2학년과 3, 4학년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영역에 차이가 있다. 

1, 2학년 과정은 주로 필기시험 위주의 성적으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3, 4학년 과정은 임상실습과정에서

의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 따라

서 저학년과 고학년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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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피로, 성격특성, 학습

전략이 의과대학 1, 2학년에 해당하는 저학년과 3, 4학

년에 해당하는 고학년에 따라 학업성취도와 어떠한 관

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상의 필요성에 따라 피로, 성격, 학습전략과 학업성

취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학

생지원 시스템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학년과 성별에 따라 피로, 성격특성, 학습전략에 

차이가 있는가?

2. 피로, 성격특성, 학습전략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3.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의전원에 재학 중인 146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39명, 2학년 34명, 3학년 37

명, 4학년 36명이었으며, 성별 분포는 남학생 106명, 여

학생 40명이었다.

2. 연구도구 
2.1 피로
학생들이 느끼는 피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 타

당화를 거친 간편형 피로검사지(Brief Fatigue Inventory)

를 사용하였다[26]. 이 검사지는 본인이 느끼는 피로의 

정도를 0점에서 10점의 범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

며,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9로 나눈 평균값이 높을수록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2.2 NEO 간편 성인성격검사
NEO 성격검사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성

격측정도구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현의와 안창

규[27]가 국내 실정에 맞게 표준화하여 개발한 NEO 성

인성격검사에서 추출한 문항으로 구성된 NEO 간편 성

인성격검사를 사용하였으며, 문항은 검사지의 저자인 

안창규 교수에게 직접 제공받은 것을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은 신경증(Neuroticism), 외향성(Extraversion), 개

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의 5가지 요인으로 되어 있

고, 각각 12문항씩 총 60문항이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

도 계수는 신경증이 0.793, 외향성이 0.789, 개방성이 

0.763, 친화성이 0.718, 성실성이 0.801이었다. 문항은 5

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격특성이 높은 것으로 해

석한다.

2.3 학습전략 척도
학습전략은 양명희[28]가 개발한 자기조절학습 척도 

중 학습전략에 해당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습전략 

척도는 인지전략과 메타인지전략의 하위 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인지전략은 시연 4문항, 정교화 7문항, 조

직화 6문항의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 신뢰도 분석 결과, 시연 전략에서 신뢰도가 낮은 2문

항을 제외하고 총 15문항을 사용하였다. 메타인지전략

은 계획 4문항, 점검 3문항, 조절 3문항의 총 1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6개 하위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시연

이 0.790, 정교화가 0.852, 조직화가 0.823, 계획이 0.815, 

점검이 0.792, 조절이 0.771이었다. 문항은 5점 척도(전

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해당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4 학업성취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2014학년도 1학기 성적의 평

점평균(Grade Point Average)을 사용하였다. 의학교육

과정 특성상 1, 2학년은 필기시험 위주의 과목 성적만

을 사용하였으며, 3, 4학년은 임상실습 과목 성적만을 

사용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4년 2학기가 시작되는 8월 말과 9월 초

까지 약 2주 동안 일개 의전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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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연구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학생에 대해서만 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학년별로  실시하였고, 시

간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4.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결과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과 성별에 따라 학생들의 피로, 성격특성, 학

습전략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

시하였다. 둘째, 피로, 성격특성, 학습전략이 학업성취

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s 

r을 구하였다. 셋째,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탐색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학년, 성별에 따른 피로, 성격특성, 학습전략의 
차이

학년에 따른 피로, 성격특성, 학습전략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표 1]. 그 결과, 피로는 학년에 따라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360, p<0.05). 1, 2학년인 저

학년(M±SD=5.31±1.63)이 3, 4학년인 고학년(4.63±1.70)

보다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격특성과 

학습전략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p>0.05).

성별에 따른 피로도, 성격특성, 학습전략에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본 결과[표 2],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p>0.05).

2. 피로, 성격특성, 학습전략과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

학년별로 피로, 성격특성, 학습전략과 학업성취도 간

의 상호상관을 살펴보았다[표 3]. 저학년의 경우, 학업

성취도는 피로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p>.05). 그러나 학업성취도는 성격특성 중 신경증

(r=-0.24, p<0.05), 외향성(r=-0.25, p<0.05)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학습전략 중 시연전략(r=0.25, 

p<0.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구분 학년 N M SD t p

피로 저학년 72 5.31 1.63 2.360 .020고학년 64 4.63 1.70

성격
특성

신경증 저학년 72 38.50 5.65 .134 .894고학년 63 38.37 6.04
외향성 저학년 72 38.92 6.02 1.087 .279고학년 63 37.79 5.96
개방성 저학년 72 27.42 3.86 .494 .622고학년 63 27.08 4.07
친화성 저학년 72 35.01 5.31 .605 .546고학년 63 34.48 4.97
성실성 저학년 72 32.96 6.65 .903 .368고학년 63 31.98 5.76

학습
전략

시연 저학년 72 6.93 1.55 .376 .708고학년 64 6.83 1.63
정교화 저학년 72 24.50 4.73 -.705 .482고학년 64 25.03 3.96
조직화 저학년 72 21.19 4.00 .667 .506고학년 64 20.73 4.04
계획 저학년 72 13.63 3.26 -1.214 .227고학년 64 14.28 3.02
점검 저학년 72 10.64 2.20 1.690 .093고학년 64 10.02 2.08
조절 저학년 72 11.11 2.24 .555 .579고학년 64 10.89 2.38

표 1. 학년에 따른 피로, 성격특성, 학습전략의 차이

구분 성별 N M SD t p

피로 남 101 4.99 1.77 .002 .998여 35 4.99 1.49

성격
특성

신경증 남 100 32.85 6.17 1.090 .278여 35 31.51 6.43
외향성 남 100 38.39 5.94 -.008 .993여 35 38.40 6.25
개방성 남 100 38.47 5.92 .111 .912여 35 38.34 5.59
친화성 남 100 27.12 4.06 -.692 .490여 35 27.66 3.63
성실성 남 100 34.70 5.49 -.240 .811여 35 34.94 4.05

학습
전략

시연 남 101 6.87 1.68 -.138 .890여 35 6.91 1.29
정교화 남 101 24.82 4.55 .324 .747여 35 24.54 3.89
조직화 남 101 20.90 4.28 -.379 .705여 35 21.20 3.15
계획 남 101 13.78 3.24 -.952 .343여 35 14.37 2.88
점검 남 101 10.45 2.19 .916 .362여 35 10.06 2.07
조절 남 101 10.86 2.36 -1.257 .211여 35 11.43 2.10

표 2. 성별에 따른 피로, 성격특성, 학습전략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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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업성취도 피로
성격특성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저
학
년

학업성취도 - -.11 -.24* -.25* -.14 -.16 .05
피로 -.11 - .35** -.11 .11 -.14 -.25*

학습
전략

시연 .25* -.10 -.10 .24* .35** .14 .46**

정교화 .10 -.17 -.10 .39** .39** .27* .65*

조직화 .07 -.20 -.41** .44** .33** .38** .64**

계획 .04 .08 -.05 .10 .36** .13 .44**

점검 .08 -.08 -.04 .26* .36** .17 .44**

조절 .03 -.05 -.20 .12 .18 .19 .38**

고
학
년

학업성취도 - -.23 -.06 -.17 -.13 -.13 .27*

피로 .23 - .42** -.16 .14 -.14 -.31*

학습
전략

시연 .07 -.08 .12 .26* .14 .20 .51**

정교화 .21 -.32** -.07 .23 .26* .21 .32*

조직화 .14 -.27* -.15 .40** .20 .28* .40**

계획 .05 -.25* -.02 .44** .05 .34** .42**

점검 .21 -.22 .15 .28* .13 .18 .33**

조절 -.06 -.24 .04 .22 .07 .45** .25

표 3. 피로, 성격특성, 학습전략, 학업성취도의 상관

신경증은 조직화(r=-0.41, p<0.01) 전략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외향성은 시연(r=0.24, p<0.05), 

정교화(r=0.39, p<0.01), 조직화(r=0.44, p<0.01), 점검

(r=0.26, p<0.05) 전략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

다. 개방성은 조직화(r=0.18, p>0.05) 전략을 제외한 모

든 학습전략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p<0.01). 

친화성은 정교화(r=0.27, p<0.05), 조직화(r=0.38, p<0.01) 

전략과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성실성은 모든 학습전략

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p<0.01).

피로는 모든 학습전략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지만(p>.05), 신경증(r=0.35,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성실성(r=-0.25, p<0.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고학년의 경우, 학업성취도는 피로, 학습전략과 유의

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p>.05). 반면, 성실성

(r=0.27, p<0.05)과 유의미한 정적 성관이 나타났다. 

외향성은 시연(r=0.26, p<0.05), 조직화(r=0.40, p<0.01), 

계획(r=0.44, p<0.01), 점검(r=0.28, p<0.05) 전략과 유의

미한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개방성은 정교화(r=0.26, 

p<0.05) 전략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개방성

은 조직화(r=0.28, p<0.05), 계획(r=0.34, p<0.01), 조절

(r=0.45, p<0.01) 전략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성실성은 조절(r=0.25, p>0.05) 전략을 제외한 모든 학

습전략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p<0.05).

피로는 학습전략 중 정교화(r=-0.32, p<0.01), 조직화

(r=-0.27, p<0.01), 계획(r=-0.25, p<0.05) 전략과 유의미

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성격특성 중 신경증

(r=0.42, p<0.01)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성실성

(r=-0.31, p<0.05)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3. 학년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저학년과 고학년의 학년에 따라 피로도, 성격특성, 학

습전략이 학업성취도를 얼마나 설명해주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단계적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4]. 

저학년의 경우 성격특성 중 외향성(β=-0.323)과 신경

증(β=-0.220)이, 학습전략 중 시연전략(β=0.264)과 학

업성취도를 설명해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F=5.276, 

p<0.01). 이는 학업성취도의 전체 변량 중 18.9%를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년은 성격특성 중 성실성(β=0.474)과 외향성(β

=-0.405)이 학업성취도를 설명해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

다(F=7.328, p<0.01). 이는 학업성취도의 전체 변량 중 

19.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학년은 외향

성과 신경증이 낮고 시연 전략을 사용할수록 학업성취

도가 높으며, 고학년은 성실성이 높고 외향성이 낮을수

록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회귀모형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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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 예측변인들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VIF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저학년은 외향

성이 1.062, 신경증이 1.010, 시연이 1.072이었으며, 고학

년은 성실성이 1.349, 외향성이 1.349였다. VIF 값은 모

두 10미만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학년
예측
변인

B SE B β t ΔR2

저
학년

(상수) 4.177 .571 　 7.309*** 　
외향성 -.374 .130 -.323 -2.873** 0.064
신경증 -.230 .115 -.220 -2.000* 0.060
시연 .197 .085 .264 2.331* 0.065

F[3,68]=5.276(p<.01), R2=0.189

고
학년

(상수) 3.058 .288 　 10.623
성실성 .306 .086 .474 3.545** 0.074
외향성 -.261 .086 -.405 -3.027** 0.123

F[2,59]=7.328(p<.01), R2=0.197
*: p<.05, **: p<.01, ***: p<.001

표 4. 학년에 따른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Ⅳ.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의전원생을 대상으로 피로, 성격특성, 

학습전략이 학업성취도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며, 학

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를 분석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학년에 따라 피로에 차이가 있었으며, 저학년이 고학

년보다 피로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 대

상 연구에서 피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진다는 결

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9][29]. 저학년의 경우, 고학년

에 비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임상실습 과정에 있는 고학년에 비해 잦은 시험 

일정으로 수면 부족, 긴장감 등이 더해져 피로도가 더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피로는 성별에 따

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9].  

저학년과 고학년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달랐다. 저학년은 성격특성 중 신경증과 외

향성, 학습전략 중 시연이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학년의 경우, 학업성취도와 학습전략은 유의미한 상

관이 없었고, 성격특성 중 성실성과 정적상관이 있었으

며, 성실성과 외향성이 학업성취도를 설명해 주는 변인

으로 나타났다. 

성격특성 중 외향성은 학업성취도의 평가방법이 상

이한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에서 학업성취도를 설명하

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에서 

외향적인 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았으며, 이는 외

향성과 학업성취도가 부적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30][31]. 외향적이지 않고 내향적인 사람일수

록 산만하지 않고, 학습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학

습하는 시간이 길다[32][33]. 즉,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학업성취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외

향적인 사람은 적극적이며,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룹으

로 모이는 것을 좋아하며, 열성적이고 낙천적인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여러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기를 좋아하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그룹이나 협동적 학습 환경에서 보다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인다[34]. 일반적으로 성인학습자는 혼

자서 학습하거나 수동적인 학습을 하기보다 그룹학습

을 하거나, 토론이나 현장실습 등을 통한 학습이 효과

적임에도 불구하고[35], 의학교육환경이 이러한 교육방

법이나 학습환경을 충분히 제공해 주거나 학업성취도 

평가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의대 또는 의전원이 강의법 위주의 

전통적인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소그룹 학습을 위한 

문제바탕학습(Problem Based Learning)이나 팀바탕학

습(Team Based Learning)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도입

하고 있지만[36], 여전히 강의법에 의존하고, 필기시험

에 치중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외

향적 성격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그룹 학습 중심의 문제바탕학습(Problem Based 

Learning)이나 팀바탕학습(Team Based Learning)에서

의 평가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면, 다른 결과를 도

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저학년에서 불안, 적대감, 우울 등의 신경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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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성이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1학년이 학업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학업

에 대한 스트레스도 높기 때문에[37], 신경증적 경향성

이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의대생 또는 의전원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 저학년

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저학년에서 피로가 더 높게 

나타났고, 피로는 신경증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 의

대생의 정신건강 개선과 지원이 저학년에서 보다 절실

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성격특성 중 성실성은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기 때문에[30], 본 연구결과도 학년에 관

계없이 성실성이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

일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고학년에서만 유의미한 변

인으로 나타났다. 성실성은 주의 깊고, 체계적이며, 근

면하고, 임무 수행의 철저함 등의 성격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성실성은 단순한 학업 상황 뿐만 아니라 직업

적 직무환경에서도 수행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38]. 임상실습 환경의 특성상 책임감과 철저

한 수행이 요구되고, 임상에 필요한 직무 수행과 관련

된 항목을 평가하기 때문에 성실성의 성격특성이 고학

년 성취도 평가에서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

이다. 

반면, 학습전략은 저학년에서만 유의미한 예측변인

이었으며, 학습전략 중 시연만이 학업성취도를 설명하

였다. 시연은 강의시간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반복하여 

암기하는 것을 말하며, 심층학습보다는 표면학습에 해

당하는 전략이다. 이는 의과대학 학습 환경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저학년은 주로 필기시험 

위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학

습량과 학습시간의 부족으로 오히려 심층학습이 가능

한 교육 환경이 아닐 수 있다[39]. 또한 평가 문항이 심

층학습을 요구하지 않는 암기형 문항일 수도 있기 때문

에[40][41], 문항의 유형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문항이 시연전략만으로도 높은 학업성취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출제 되었다면, 이것이 의학교육에서 지향하

는 평가의 방향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

찰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피로는 학년에 관계없이 학업성취도를 

예언해 주는 변인은 아니었다. 의전원생들은 학부 과정

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유급제도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

으로 학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3].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불안, 수면부족 

등을 겪고 심신의 피로를 호소한다[29][35]. 따라서 피

로는 성격이나 학습전략에 비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

는 변별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의학교육 환경에서 학업성취도가 높

은 학생들의 성격특성과 학습전략을 알아보았다. 저학

년은 불안, 우울 등의 신경증적 경향성이 낮고, 외향성

을 보이지 않으면서 조용히 배운 내용을 반복해서 외우

는 학생이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반면, 고학년은 학습전략보다는 외향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임상실습에 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학생이 높은 학업성취

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격특성

과 학습전략을 조기에 파악한다면, 학업에 어려움을 겪

을 소지가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차원에서 관심을 가지

고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제바탕학습이

나 팀바탕학습과 같은 소그룹학습에서 팀을 구성할 때 

개인의 성격특성이나 학습전략을 고려한다면, 학생들

의 학습활동이나 학습결과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이다[42].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의전원생만을 대상으로 하였

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남학생 비율이 높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보다 많은 

연구대상을 확보하여 추가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다른 개인적 특성을 포함한 학업성취도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추가연구가 지속

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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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 주(Jin Joo Kim)              정회원
▪2000년 : 이화여자대 의학사

▪2005년 : 가천대 의학석사

▪2012년 : 가천대 의학박사 

▪현재 : 가천대 응급의학 부교수

 <관심분야> : 의학교육, 중환자의학, 소생의학, 소아

응급

고 광 필(Kwang Pil Ko)              정회원
▪2003년 : 서울대 의학사

▪2009년 : 서울대 의학박사

▪현재 : 가천대 예방의학 조교수

 <관심분야> : 역학

배 승 민(Seung Min Bae)             정회원
▪2003년 : 이화여자대 의학사

▪2008년 : 이화여자대 의학석사

▪2012년 : 이화여자대 의학박사 

수료

▪현재 : 가천대 정신건강의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학습장애

경 선 영(Sun Young Kyung)       정회원
▪1999년 : 전북대 의학사

▪2001년 : 가천대 의학석사

▪2012년 : 가천대 의학박사 

▪현재 : 가천대 내과학 부교수

 

 <관심분야> : 폐섬유화증, 미세먼지, 의학교육


